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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벼리와 같은 사랑
[말씀 요지]

참은 변하지 않는다.

무한한 사랑이 나와 더불어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저기압권
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짝길, 험한 길을 슬픔과 더불어 가야 한다.

하나님과 내가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느냐? 도의 목적은 자기 가정을 완성해
가지고 거기서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무한한 행복을 누리자는 데 있다. 정서적인 면에서 이와 제일 가까운 때가 사춘
기이다. 사춘기에는 자연의 호흡을 느낀다. 꽃을 보면 그 꽃에 무한히 품겨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만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절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식으로써가 아니고 사
랑으로써이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까지는 개별적인 하나이지만 하나되면 그것은 전체를 대신하게 된다.

우리의 일생은 십년 이십년 덧없이 지나간다.

선생님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할 때 외형적인 면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내적인 사랑을 느껴야 한다.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느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후광이다. 그물의 벼리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
님의 사랑이 내게 닻을 내려야 한다.

인격의 중심을 무엇에 두느냐? 진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심정에 두는 것이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 것이냐? 그 자
리는 일생 동안 봄을 노래 하는 자리이다.

부부는 늙더라도 젊었을 때의 사랑의 인연을 기준으로 하여 일생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내심에
피어 오르는 후광과 같은 사랑, 부모의 사랑은 그런 영원하고 입체적인 사랑이다. 부부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도 부
부가 심정적인 일치점과 생리적인 일치점을 겸한 자리를 통해서 태어나면 최고의 자식이 된다.

의논을 할 때에는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의논해야 한다. 또한 선한 선조를 인연으로 의논해야 한다. 도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심정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심정의 세계에서는 잘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즉,
못난 사람이 없다.

사랑은 불변한 것이다. 올라가도 내려가도 자빠져도 떨어져도 불변한 것이어야 한다. 자면서도 아버지가 쓰다듬어
주는 것을 느껴야 한다. 언제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뿌리를 빼 버리고 어디를 가겠는가? 갈 수 없다. 그러한 마음으로 언제나 그리워하기 때문에 쓱 보기만 해도 안다.

우리가 원리로 전도하는 것은 사랑찾기운동을 하는 것이다. 심정의 세계는 시공(時空)을 초월한다, 말씀도 기도도 궁
극에는 사랑을 위한 것이다. 완성은 사랑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의 세계, 심정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담과 해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은 진짜 자식을 잃어버렸으
니 이들을 복귀함으로써 이루어야 한다.

옥중에서의 춘향의 절개가 어떤 것이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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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분발해야지 왜 지치는가. 원리는 창창한 바다 가운데서 모래알 줍듯이 찾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종살이밖에 못 했다. 그래서 축복을 세 번 한다고 했다.

완성은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두려운 사람은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조용히 봉사하는 사람, 자꾸
자신을 묻고자 하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다.

자기를 중심삼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 효자는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를 생각하고, 충신은 좋은 일이 있으면 군
왕을 생각하고, 열녀는 좋은 일이 있으면 남편을 생각한다.

고생하고 충실하게 일만 하는 사람에게는 헛것이 없다. 언젠가는 다 받게 된다. 그 복을 자기가 못 받으면 자식 대에
가서라도 받게 된다.

1960년대가 좋았다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이해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밤을 새우고 닭이 우는 줄
도 모르고 말씀을 전해 보라.

참부모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할 수 있는 상대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오신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담 해와는 자녀
이자 동생이자 자기 자신이 다. 곧 하나다. 여자는 하늘이 좋아하고 인류가 좋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면 된다.

조직이 좋지만 게릴라 전쟁에서는 조직이 필요없다.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했느냐? 선생님은 정성을 들인 사람의 말은 백 번이라도 받아들
인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의 생활은 무미건조한 것이다.

한번밖에 없는 생애인데 왜 빚을 지고 가는가. 빚을 지우고 가야지. 선생님은 열네 시간을 계속해서 고문을 받아 봤
다.

이제 개인전도시대는 지나갔다. 단체전도시대다. 10명씩 한 팀으로 하여 100팀, 즉 1,000명을 동원하여 한 3년간 순
회전도를 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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